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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건설업을 하던 S씨는 IMF 후에 사업이

파산하고 간신히 택시영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몸도 힘들었으나 손님이 무례하게

굴때가가장견디기어려웠다. 

첫 해 어느 날 아침 첫 손님이 00동까지 가자

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2만원이 넘게 나오는 거

리였기때문이다. ‘시작이좋구나’하며달렸다. 

그런데 목적지에 오자 손님인 젊은 청년이 하

는 말이“앗, 아저씨. 지갑에 10만원짜리 수표밖

에 없네요. 어쩌지요?”요금은 2만3천원이었는

데 아침 첫 손님이라 거스름돈이 있을 리가 없었

다. 청년은“어디 은행 앞에 세워주세요. 현금인

출기에서금방찾아서드릴게요”했다. 

조금 가니 365일 코너가 있어 바로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이에요!”하고내렸다. S씨는기다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청년은 나오지

않았다. 15분이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

계가 고장 난 건 아닐테고 싶어 비상등을 켜 놓

고 직접 들어가 보았다. 현금인출기 앞에는 아무

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은행에도 들어가 보고

주변을살펴보았으나청년은온데간데없었다. 

순간‘속았구나, 요금 안 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S씨는 분해서 가

슴이 타는 것 같았다. 돈도 아쉬웠지만 믿고 기

다리는자신을속였다는사실에더화가났다. 

당황하여 잘 아는 고참에게 전화를 했다. “아,

몰랐어? 그런일가끔있지. 속은거야. 그러니사

람 믿지 말라고.”그의 태연한 답이었다. 그 때부

터너무화가나서차를마구몰게되었다. 

다음 손님들에게도 괜히 짜증스런 말이 나갔

다. ‘도대체 택시 한다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

야!’‘사업 망해 이렇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하

며 마치 모든 손님이 자신을 속이고 얕보는 것

같아 점점 화가 치밀었다. 결국 급기야 앞 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결국 그날은 돈 벌기는커녕 헛

돈만더들게되었다. 

오후에그냥집으로갔다. 아무도없었다. 방에

허탈하게 누워있는데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스

님의 법어집이 눈에 띄었다. 앉아서 법어집을 펴

보았다. 전에는 이렇게 가슴에 다가온 적이 없었

다. 모처럼열심히읽게되었다. 

그 후 S씨는 법문 테이프를 매일 차에서 듣게

되었다. ‘그래, 화를내봐야결국나만손해다. 마

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항상 화의 노예가 된다.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마

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마음 다스리는 정진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손님 아주머니가 내릴 때가 되어 갑자

기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요금은 3만

원도넘게나온터였다. 

집에 가서 갖다 준다고 큰 아파트단지 앞에서

내렸다. 잠시만 기다리면 갖고 내려온다더니 30

분이 넘어도 소식이 없었다. 이상해서 수위실에

물어보니아무도안들어갔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왠 여자가 좀 전에 수위실 앞을 지나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것이었다. 속은 것이었다.

그 아파트에 산다 해도 누군지도 몇 호인지도 모

르니도무지찾아낼방법이없었다.  

또 당했구나. S씨는 웃음이 나왔다. “돈요? 물

론 아쉽지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래도 이젠 제가 변했어요. 화를 안 내려고 합니

다. 우선 이미 끝난 일! 화 내봐야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거든요. ‘방하착’, 지난 일은 다

놓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화가 나면 전생

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 갚았구나 합니다.

그러면 맘이 편해지지요. 아니면 다음 생 언제라

도 그가 나에게 갚아야 할 테니 세상 공평하잖아

요? 하하하.”웃는 얼굴 속에 삶의 고된 흔적과

진한아픔이묻어나왔다. 

어렵게 운전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써 온

그의 노력 정진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피어나

길바라고싶다.

■황수경(동국대선학과강사) 

“화내면나만손해…그냥웃을래요”

택시기사의 화 다스리기23

무임승차하는손님들

이제화안내요

●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7월

23~26일 제10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연다. 금강산과낙산사일대에서펼쳐질전국연합캠프

는‘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세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다. 

●구룡사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서울구룡사가매주

토요일 오후 8시~10시 만불보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

니기도를한다. 8월 8일는수능입시 100기도에입제

한다. 11월15일까지100일동안수험생자녀를둔학부

모를위한수능입시100일기도가계속된다. (02)575-

7766

● 흥국사 불교대학 제6기 금강경 강의=고양 흥국사

가8월21일~11월 20일불교대학제6기금강경강의

를마련한다. 강의는매주화요일오전11시30분~오

후 1시 이루어지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한편 8월 8

일 오전 10시 2008학년도 대입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별 100기도도 준비했다. 11월 15일까지 이어지는

‘2008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원망성취 100일 기도’의

참가비는15만원이다. (02)381-7970

● 서울 도선사 안동 봉정사 108산사순례=혜자 스님

과 마음으로 찾아 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7월 25

일, 26일, 28일 세차례에 걸쳐 안동 청등산 봉정사에

서 제11차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봉정사

법회는처음으로서울청량리역에서안동역까지기차

로이동한다. (02)993-3161

●나를 찾아가는 어린이 숲속 불교학교=대구 법왕사

가 어린이들을 위해‘나를 찾아가는 어린이 숲속 불

교학교’를운영한다. 7월 22~24일개최한다. 양평용

문사로 이동해 사찰예절 예불 찬불동요 등을 배우고

108배에도 도전한다. 부처님께 편지쓰기, 요가명상,

부처님 가면 만들기, 장기자랑, OX퀴즈 등 다양한 프

로그램도마련했다. (053)766-3747

●육지장사 매너 스피치 캠프=양주 육지장사가 7월

23~26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매너 스피치 캠프’

를 개최한다. ‘매너 스피치 캠프’에서는 당당한 자기

표현,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통해 매너 스피치법을

훈련한다. (02)352-6406

● 원각사 어린이 여름명상학교=광주 원각사가 어린

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원각사 어린이 여름명

상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여름명상학교는 7월

23~26일 강원도 삼포와 금강산 일대에서 열린다.

(062)223-3168

산 행 게 시 판

무례한승객탓에분노한택시기사

매일법문테이프들으며마음정진

화다스리고자기마음의주인으로

‘청정심’으로노동금지계율극복

혜능의 선사상을 계승한 마조(馬祖)는 이른바“평

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고 주장하고, 일상생활의

견문각지(見聞覺知)를떠나지않고해탈하는생활선

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혜능과 마조의 생활선사상

과 사원경제의 요구에 의해 백장(百丈) 시대에 와서

부득불 기존의 율사(�寺)로부터 독립한 선종 독자

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선종이 명실상부한

고유의독립된종파로거듭남으로해서거기에수반

되는 의무가 바로 경제적 독립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일정 부분 단월들의 후원으로 유지 운영하던

교단의 살림살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청

규(淸規)’를 제정하고, 그 청규에 의한‘보청법(普請

法)’을실시하여노동생산에종사하게된것이다.

백장은“마조문하에서 수행할 때도 대중들과 똑

같이 행동하였고, 노동에도 문도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하였다”(<懷海禪師塔銘> <大正藏>

제48권, p1256下)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청규에의한보청법을실시하기이전에이미대중이

함께하는노동운력을친히실천하였음을보여주고

있다. 백장의 이러한 노동정신이 훗날 총림의 방장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하루 일하지 않으면

(一日不作),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食)”는 경구로 대

중을 경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일일부작,

일일불식”은 선종 청규의 만고 방양이 되어 지금도

선문의준칙으로살아있는 것이다.        

백장이 청규에 의한 보청법을 실행한 그 의의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선종교단의 독립이라 할 수

있다. 종래에 독립된 사원을 갖지 못하고 율종 사원

에 공생(共生)함으로 해서 선종 특유의 가풍을 진작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러므로선종이독자적으로독립함으로해서선종가

풍에 맞는 자주적 생활과 수행을 할 수 있었음은 선

종의발전에획기적인전기를맞이할수있었다.

둘째 사원경제의 독립이다.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

는 교단의 자율적 유지와 운영이 용이하지 않았다.

선종이 독립하여 선원청규에 의한 보청법을 실시함

으로 해서 다소 청빈(淸貧)의 고난은 감수해야 했겠

지만자급자족(自給自足)의자율경제의발판을마련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 경제의 기반은

이후 당무종(唐武宗)의 회창법난(會昌法難)에도 여

타의종파와달리면역력을발휘하여타격을최소화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종이 신속하게 발전

하는터전을마련하게된다.

셋째 생산 노동을 의무적으로 제도화(制度化)함으

로 장차 선종의 수행 가풍이 선농겸수(禪農兼修)의

생활선(生活禪), 대중선(大衆禪)으로 발전하게 된 것

이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과 수행의 병수(幷修)에 그

친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으로 승

화되어수행과깨달음의역동성(�動性)으로발전시

키고있음을말하는것이다.

그러면 백장은종래의 출가사문의 생산노동금지

의 계율과 사상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묻기를,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며 땅을 개간하는

일은죄가되어과보가없습니까?”

백장 선사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죄가 된다고 말

할 수 없고, 죄가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유죄와

무죄는 각자(當人)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일체 유

무(有無) 등의 법에 탐염(貪染)하여 취사의 마음이

있고, 삼구(三句)를 투과(透過)하지 못한다면 이 사

람은 죄가 된다. 만약 삼구를 투과하여 마음이 허공

과같이되고, 또한허공과같다는생각도없다면, 이

사람은 무죄이다. 또 말하기를,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며, 죄를 짓지 않았는

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율

장에서‘본성을 미혹하여 살인을 하거나 서로 살인

을 한다 해도 살생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늘, 하

물며 선종의 문하에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그 어디에도(一物) 집착하지 않으며

허공과 같다는 생각조차 없는데, 죄가 어디에 자리

잡기나 하겠는가.”(<百丈廣錄>,<古尊宿語錄>, 中國

佛敎典籍選刊, 中華書局p15~16) 

이른바“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며, 땅을 개간하는

일은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교 기존의

계율인식이다. 백장은 이 인식을“자성청정(自性淸

淨)”이라는 본원심의 입장에서 청정심의 실천으로

극복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신수와 혜능이 다같이

계(戒)를“자성청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는데, <범망경>에 설하기를“금강보계(金剛寶戒)는

일체불(一�佛)의 본원(本源)이며, 일체보살의 본원

인 불성종자(佛性種子)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

이 있다…. 일체중생의 계의 본원은 자성청정(自性

淸淨)이다”라고 하였다. 자성이 청정한 입장에서의

계율이란 자성을 미혹하면 번뇌 망념에 집착하므로

유죄가 되며, 자성을 깨달으면 진여본성이 드러남이

되어 무죄가 된다. 그러므로 유죄∙무죄는 자성의

미오(迷悟)에 있는 것이다. 백장은 우리의 마음이 유

무를초월한허공과같이자성청정심을깨달으면무

죄가된다고말하고있다.

위에서 백장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삼구투과(三句透過)”인데, 백장의 삼

구(三句)는 백장선법의 독특한 용어로써 초선(初善),

중선(中善), 후선(後善)을말하는것이다. (계속)

월암스님의 �

내마음다스리기

백장,‘보청법’통해교단독립이끌어

독자적가풍∙선종발전의전기마련

(普請法)

오늘도기분좋은안심참옻!「천하무적」

옻옻가네 토종참옻

옻은한번만먹어도몸이따뜻해지고속이편

안해지는것을느낄수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

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

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

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

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

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

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

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

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

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

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

이있다.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구입땐꼭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
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언론보도자료

�1병(1.5ℓ) 

[고급형][일반형]

�내용량 : 1박스(80mℓ×60포) 2개월분

“인정받은만큼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MBC 고향은 지금-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KBS 고향의 아침-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 놓

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 둘

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

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

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

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

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

는 천폭륜상(千幅�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

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

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

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가격 98,000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밑창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사용장소 : 사찰,

식당, 가든, 팬션, 전

원주택, 야외레스토

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

이방, 놀이방, 도서관

공원 등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

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

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

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

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중 합작

으로 에다라이트에서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

다.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끼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4~5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식당, 가

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보기

에도 좋아 야간 조명등으로도 효과만점이다.

가격은 25W는 22,000원, 55W는 48,000원

(택배비 별도)

모기,깔다구
퇴치램프!

구입문의 080-307-307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모기퇴치 범위]
신고 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삽입

천폭륜상(千幅輪相)
삽입

뛰어난 통풍성

미끄러지지 않는
트랙터 밑창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
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
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라꾸라꾸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

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

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

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

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

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

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의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

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138,000원 2

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正品

▶1인용 : 83cm×198cm×31cm 
▶2인용 :123cm×198cm×31cm 

실용신안특허

허리부분은
80。까지

6단계 조절가능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세탁전용커버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야외
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문의 : 080-788-7878
농 협 935-12-355423  박정미

어려운일도술술잘풀리는사람이있는가하면
하는일마다꼬이고안되는사람이있다.

모기,전구만바꿔끼우면간단히해결

만트라


